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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지자
교 회 사 의  인 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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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ahona.lds.org에서	더	많은	교회사의	인물들을	찾을	수	있다.

브리검	영

1844년, 조셉 스미스와 하이럼 스미스는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 카테지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때 폭도들이 감옥으로 

들이닥쳤고 선지자와 그의 형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누가 다음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모임에서 브리검 영이 말씀을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브리검 영의 모습과 목소리가 마치 조셉 

스미스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브리검 영이 다음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다음 선지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셉과	하이럼

아래 그림들을 잘라서 교회 역사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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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해!”라고 적힌 쪽지도 넣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키트를 난민촌으로 가져갔습니다. 

난민촌은 아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곳에는 놀이터도 

있고 공부할 장소도 있었습니다. 난민촌 옆으로는 아주 큰 

소리를 내는 기차가 지나갔는데, 아이들 말로는 그 소리가 마치 

시리아나 그 근처 지역의 하늘을 날던 제트기 소리 같다고 

했습니다. 고향에서 폭탄 소리를 들었던 아이들에게는 아마도 

그 소리가 폭탄 소리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난민촌에는 제 또래 친구도 몇 있었습니다. 그중 다니엘이란 

아이는 체스를 정말 잘 두었습니다. 저도 체스를 좋아해서 

다니엘과 체스를 두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저에게 푸즈볼과 

탁구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집이 그립다고 했고, 제발 

난민촌을 떠나 다시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푸즈볼과 탁구를 했고, 그런 뒤 우리가 만든 

키트를 전했습니다. 제가 난민촌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칼렙	에이치,	10세,	독일

모든 것은 우리 스테이크에서 난민 돕기 프로젝트를 

마련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가 무척 

마음에 들어 학교 선생님께도 이 일을 말씀드려 달라고 엄마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을 들으신 선생님은 4학년 학생들과 

무언가를 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본보기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메디 누나와 함께 집마다 

찾아다니며 기부를 부탁했습니다.

4학년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발표할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좀 떨렸습니다. 아니, 사실은 심하게 긴장한 나머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4학년 

학생들 앞에서 난민들을 위해 학교에서 만들 키트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마다 찾아다녔던 

이야기를 전하며, 저보다 더 성금을 잘 모으도록 노력해 

보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100개가 넘는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책과 연필 등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온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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